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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고서 요약 � 최근� 생성형� 인공지능을� 활용한� 음악이� 국내� 음원� 차트에� 진입하는�

등� 대중의� 관심을� 받고� 있다.� 또한� 국내에서는� 생성형� 인공지능�

활용� 음악의� 저작권� 등록이� 가능한지� 그리고� 저작권료를� 받을� 수�

있는지에� 대해� 활발히� 논의되고� 있다.�

� 이러한� 논의와� 함께,� 인공지능의� 학습에� 사용된� 음악과� 새롭게�

생성된� 음악� 사이의� 관계를� 파악하는� 것도� 중요한� 과제로� 남아� 있다.

� 인공지능� 모델은� 여러� 음악� 자료를� 학습하면서� 음악의� 특징과�

패턴을� 익히고� 이를� 바탕으로� 새로운� 음악을� 생성하는데,� 이� 과정에서�

개별� 학습� 데이터가� 특정� 생성� 결과에� 미친� 영향을� 추정하는� 기술이�

학습� 데이터� 기여도� 분석이다.

� 앞으로� 생성형� 인공지능� 활용� 음악을� 둘러싼� 논의와� 함께� 학습�

데이터� 기여도� 분석에� 관한� 연구가� 어떻게� 발전해� 나갈지� 살펴볼�

필요가�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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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음악의 가능성

� 최근� 생성형� 인공지능을� 활용한� 음악은� 국내에서도� 크게� 인기를� 끌고� 있다.� 유튜브� 채널을�

운영하고� 있는� ‘조선힙합’이� 생성형� 인공지능을� 활용한� 노래� ‘마음의� 숲’으로� 음원� 플랫폼� 멜론의�

톱� 100� 차트에서� 최고� 89위를� 기록하며� 화제가� 되었다.� 이� 노래의� 작곡과� 가창에는� 생성형�

인공지능이� 활용되었는데,� ‘조선힙합’이� 직접� 가사를� 쓴� 뒤� 생성형� 인공지능� 음악� 제작� 플랫폼�

Suno에� 프롬프트를� 입력해� 완성했다고� 한다.1)

| ‘조선힙합’의 ‘마음의 숲’

※ 출처: 유튜브 채널 ‘조선힙합’

� 생성형� 인공지능을� 활용한� 범위와� 음악을� 만드는� 방법은� 사람에� 따라� 매우� 다양한데� 단순히�

만들고자� 하는� 음악의� 아이디어를� 얻거나� 편곡� 도구로� 활용할� 수� 있으며,� 부분적으로� 멜로디와�

가사를� 만들거나� 실질적인� 음악� 창작� 과정의� 대부분을� 생성형� 인공지능으로� 만든� 경우도� 있다.

| 작사, 작곡, 보컬, 공연에 사용되는 생성형 인공지능

※ 출처: 한국콘텐츠진흥원, “'Made by AI 음악'과 공존하기: 생성형 AI시대, 음악산업의 전환과 정책 방향”, 2025.06.26.

1) 연합뉴스, “AI 활용곡이 멜론 톱100…조선힙합 "저비용으로 세대 공감 가능"”, 2026.09.1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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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음악의 저작권 기준 논의

� ‘마음의� 숲’과� 같은� 생성형� 인공지능� 활용� 음악의� 저작권� 등록이� 가능한지� 그리고� 저작권료를�

받을� 수� 있는지에� 대해� 최근� 국내에서도� 활발히� 논의되고� 있다.� 문화체육관광부는� 국회� 김재원�

의원실,� K-음악권리단체상생위원회와� 함께� 9월� 22일� ‘인공지능� 활용� 음악의� 신탁� 기준� 마련을�

위한� 토론회’를� 개최하였다.� 이번� 토론회는� 생성형� 인공지능을� 활용한� 음악의� 창작이� 확산됨에�

따라� 인공지능� 활용� 음악의� 신탁과� 등록� 관련� 쟁점에� 대해� 창작자,� 음악산업계,� 전문가,� 정책

기관� 등의� 의견을� 폭넓게� 수렴하기� 위한� 자리로� 마련되었다.

�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� 인간이� 실질적으로� 참여한� 인공지능� 활용� 음악을� 신탁� 등록할� 수� 있는�

새로운� 기준을� 시행하려� 했지만,� 사회적� 합의가� 충분하지� 않다는� 지적이� 나오면서� 이를�

철회하였고� 현재� 생성형� 인공지능� 활용� 음악에� 대한� 등록은� 보류되고� 있다고� 안내하였다.2)�

문화체육관광부는� 이번� 토론회에서� 인간의� 창작적� 기여에� 대한� 판단� 기준에� 대해� 공개적으로�

논의하고� 인공지능� 활용� 음악의� 저작권료� 분배� 기준을� 마련하는� 등� 후속� 토론회를� 이어갈�

예정이라고� 밝혔다.3)

�

| 인공지능 활용 음악의 신탁 기준 마련을 위한 토론회

※ 출처: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, “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음악의 저작권 신탁·분배 기준 논의”, 2026.09.21.

※ 출처: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공지사항, “[AI 활용 음악 신탁 기준 마련을 위한 토론회] 개최 안내”, 2026.09.18.

�

2)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공지사항, “AI 활용 음악저작물 신고·등록 기준 철회 안내”, 2026.08.26.
3)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, “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음악의 저작권 신탁·분배 기준 논의”, 2026.09.2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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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학습 데이터 기여도 분석이란?

� 앞서� 살펴본� 생성형� 인공지능� 활용� 음악에� 대한� 논의와� 함께,� 인공지능의� 학습에� 사용된�

음악과� 새롭게� 생성된� 음악� 사이의� 관계를� 파악하는� 것도� 중요한� 과제다.� 인공지능� 모델은�

여러� 음악� 자료를� 학습하면서� 음악의� 특징과� 패턴을� 익히고� 이를� 바탕으로� 새로운� 음악을�

생성하는데,� 이� 과정에서� 개별� 학습� 데이터가� 특정� 생성� 결과에� 미친� 영향을� 추정하는� 기술이�

학습� 데이터� 기여도� 분석(Training� Data� Attribution)이다.� 학습에� 사용된� 여러� 곡� 가운데�

어떤� 곡이� 특정� 음악의� 생성에� 영향을� 주었는지,� 그� 영향이� 상대적으로� 어느� 정도인지를�

살펴보는� 것이다.�

| 학습 데이터 기여도 분석

※ 출처: 참고문헌을 종합하여 ChatGPT로 재구성

� 기본� 원리를� 이해하기� 위해,� 학습에� 사용된� 음악� A를� 포함한� 여러� 음악을� 학습한� 모델이�

새로운� 음악� B를� 생성했다고� 가정해� 보자.� 이때� 학습에� 사용된� 음악� A의� 영향을� 알아보는�

직관적인� 방법은� A를� 포함해� 학습한� 모델과� A를� 제외하고� 다시� 학습한� 모델을� 비교하는� 것이다.�

두� 모델에서� 동일한� 음악� B가� 생성될� 가능성을� 평가하여� A의� 학습� 여부에� 따라� 어떤� 차이가�

나타나는지� 확인하는데,� A를� 제외했을� 때� B가� 생성될� 가능성이� 낮아진다면� A가� B의� 생성을�

뒷받침하는� 영향을� 주었음을� 보여주는� 단서가� 된다.� 이처럼� 특정� 데이터가� 없었다면� 결과가�

어떻게� 달라졌을지를� 살펴보는� 접근이다.



생성형� 인공지능� 활용� 음악의� 학습� 데이터� 기여도� 분석
4

� 그러나� 실제로� 학습에� 사용된� 음악을� 하나씩� 제외하면서� 모델을� 매번� 다시� 학습시키려면�

많은� 시간과� 계산� 자원이� 필요하다.� 이에� 연구자들은� 모델의� 학습� 과정에서� 얻은� 정보를� 이용

하여,� 특정� 데이터를� 제외했을� 때� 나타날� 변화를� 간접적으로� 계산하는� 방법을� 연구하고� 있다.�

학습에� 사용된� 음악이� 모델의� 생성� 과정에� 준� 영향을� 분석� 방법에� 따라� 점수로� 추정한� 값을�

수치로� 나타낸� 것이� 기여도� 점수(attribution� score)다.� 학습에� 사용된� 여러� 음악에� 이와� 같은�

분석� 방법을� 적용하면,� 특정� 생성� 음악과� 관련하여� 학습된� 음악의� 상대적인� 영향을� 비교할� 수�

있는데,� 간접적으로� 계산한� 결과이므로� 실제로� 데이터를� 제외하고� 다시� 학습했을� 때의� 변화를�

얼마나� 잘� 반영하는지� 검증해야� 한다.4)

4. 학습 데이터 기여도 분석 프레임워크 ‘ARIA’

� 앞서� 살펴본� 학습� 데이터� 기여도� 분석을� 통해� 특정� 음악의� 생성에� 영향을� 주었을� 것으로�

추정되는� 음악을� 찾아낼� 수� 있지만,� 기여도� 점수만으로는� 음악의� 어떠한� 특징과� 연관되는지�

알기� 어렵다.� 높은� 점수를� 받은� 음악이� 어떠한� 특징을� 가지고� 있는지� 그리고� 이러한� 분석�

결과를� 얼마나� 신뢰할� 수� 있는지를� 살펴보기� 위해,� 스웨덴의� 찰머스� 공과대학교� 연구진은� 2026년�

5월� 학습� 데이터� 기여도� 분석� 프레임워크� ‘ARIA(Attribution� Result� Interpretation� and�

Analysis)’를� 새롭게� 제안하였다.� ‘ARIA’는� 학습에� 사용된� 음악과� 기존� 방법으로� 계산한� 기여도�

점수를� 바탕으로,� 음악의� 특징을� 비교하고� 점수에� 문제가� 나타나는지� 점검하는� 프레임워크다.5)

� 먼저� 음악의� 특징을� 비교하는� 과정에서� 특정� 생성� 음악에� 대해� 기여도� 점수가� 높은� 음악을�

선별하게� 된다.� 이후� 선별된� 음악끼리� 서로� 비교하여� 리듬이나� 소리의� 특성� 등에서� 얼마나�

비슷한지� 살펴보는� 방식이다.� 또한� 학습� 데이터에서� 선별된� 음악과� 같은� 수의� 음악을� 무작위로�

선택하여� 동일한� 방식으로� 비교하는데� 높은� 점수를� 받은� 음악에서� 나타나는� 공통적인� 특징이�

무작위로� 선택한� 음악보다� 얼마나� 두드러지는지� 확인할� 수� 있다.

� 다음은� 기여도� 점수를� 점검하는� 과정이다.� 서로� 다른� 여러� 생성� 음악을� 분석했을� 때� 기여도�

점수도� 그� 차이를� 반영하는지� 살펴보게� 되는데,� 학습에� 사용된� 음악의� 점수와� 순위가� 서로�

다른� 여러� 생성� 음악에서도� 거의� 동일하게� 반복된다면� 기여도� 점수가� 생성� 음악의� 차이를�

충분히� 나타내지� 못할� 가능성이� 있다는� 것이다.� 서로� 다른� 여러� 생성� 음악에� 대한� 점수들을�

비교하여� 이러한� 반복이� 나타나는지,� 학습에� 사용된� 음악의� 영향을� 구분할� 만큼� 점수에� 차이가�

있는지� 확인하는� 방식이다.� 예를� 들어,� 특정� 생성� 음악을� 분석했을� 때� 학습에� 사용된� 음악들이�

각각� 1위� 90점,� 2위� 80점,� 3위� 70점을� 받았다고� 가정해� 보자.� 특정� 생성� 음악이� 아닌� 다른�

생성� 음악을� 분석했을� 때도� 학습에� 사용된� 음악들이� 앞에서와� 동일하게� 1위� 90점,� 2위� 80점,�

4) Woosung Choi 외 9인, “Large-Scale Training Data Attribution for Music Generative Models via Unlearning”, arXiv, 2025.10.07.
5) Changheon Han 외 2인, “ARIA: A Diagnostic Framework for Music Training Data Attribution”, arXiv, 2026.05.1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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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위� 70점으로� 나타난다면,� 기여도� 점수가� 서로� 다른� 생성� 음악� 간의� 차이를� 유의미하게�

나타내지� 못하기� 때문에� 이와� 같은� 결과는� 신뢰하기� 어렵다는� 뜻이다.� ARIA는� 이처럼� 음악의�

특징과� 기여도� 점수의� 작동� 양상을� 함께� 살펴보며,� 분석� 결과의� 의미와� 신뢰성을� 검토하도록�

돕는다.

| 학습 데이터 기여도 분석 프레임워크 ‘ARIA’

※ 출처: 참고문헌을 종합하여 ChatGPT로 재구성

5. 시사점

� 최근� 생성형� 인공지능을� 활용한� 음악이� 국내� 음원� 차트에� 진입하는� 등� 대중의� 관심을� 받고�

있다.� 음악� 창작� 과정에서� 인공지능을� 활용하는� 방식도� 다양해지면서,� 사람이� 창작한� 부분을�

어떻게� 인정하고� 저작권료를� 분배할� 것인지에� 대한� 논의가� 이어지고� 있다.� 국내에서도� 관련�

토론회를� 통해� 창작자와� 음악산업계� 등의� 의견을� 수렴하며,� 생성형� 인공지능� 활용� 음악의� 신탁�

기준을� 마련하기� 위한� 논의가� 진행되고�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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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 이와� 함께� 인공지능의� 학습에� 사용된� 음악과� 새롭게� 생성된� 음악� 사이의� 관계를� 파악하기�

위한� 연구도� 이루어지고� 있다.� 학습� 데이터� 기여도� 분석을� 통해� 개별� 음악이� 생성� 결과에� 미치는�

영향을� 추정하고,� ‘ARIA’와� 같은� 프레임워크를� 통해� 분석� 결과의� 의미와� 신뢰성을� 검토하려는�

시도다.� 앞으로� 생성형� 인공지능� 활용� 음악을� 둘러싼� 논의와� 함께� 학습� 데이터� 기여도� 분석에�

관한� 연구가� 어떻게� 발전해� 나갈지� 살펴볼� 필요가�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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